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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1. 사건의 경위(김유정변호사)

2. 제보내용(김용민변호사)

3. 고발취지(김진형변호사)

4. 국정원 적폐청산요구(양승봉변호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제보내용 

* 별첨 자료 참고 .



3. 고발취지 

민변으로 접수된 제보의 내용은 A4용지 다섯 장으로, 당시 수사에 관여

했었던 국정원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그리고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바 없는 피고발인 

김성중의 직급과 업무내용과 성격, 권세영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격과 전보내

용과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

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

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한 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

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적인 조작이나 증거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는바, 안하무인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수사기관

을 기망하는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

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씨와 저희 변호인단은 제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시 증

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 조작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국정원직원들에 

대해 ①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

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으로, ② 허위공문서

를 작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항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③ 증거를 인



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각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4. 적폐청산요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